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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이 연구는 페이스북 환경에서 개인의 정치 성향과 유사한 정보를 선호하는 선택적 노출 경향과 타 이용자의 추천인 사회적 지지(페이스북의 경우 ‘좋아요’ 수)가 뉴스 선택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다. 본 실험연구는 2(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 보수적/진보적) X 2(사회적 지지: 좋아요 수의 높음/낮음)의 디자인으로 4가지 뉴스 스토리를 조작하여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만 제시된 조건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과 비슷한 출처의 뉴스를 선호하였고, 그 경향은 경성뉴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t=-2.06, p<.05). ‘좋아요’의 수로 대표되는 사회적 지지 조건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를 선호하였고, 그 경향은 연성뉴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t=2.79, p<.01).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etermining factors for the Facebook news contents selec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how partisan selective exposure and social endorsement (the number of 'likes' in Facebook) influence individuals’ news selection. A 2(political predisposition: conservative/progressive) X 2(social endorsement: high/low) experimental design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and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participants selected news contents based on their own political predisposition(t=-2.06, p<.05) and also utilized social endorsement cues in the process of news selection(t=2.7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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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신문과 방송의 구독, 시청률 쇠퇴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콘텐츠의 이용은 급증해 왔다. 2019년 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38개국 뉴스 의존도 전체 합산 수치에서 디지털이 TV를 앞지르고 있고 한국에서 그 비율은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특히 소셜미디어 뉴스콘텐츠 시장에서의 큰 변화 중 하나는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Instant articles)' 서비스의 시작이었다. 페이스북은 뉴욕타임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버즈피드, NBC 뉴스, 애틀랜틱의 5개 언론사의 제휴를 통하여 뉴스콘텐츠 공급을 시작하였다.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 서비스는 뉴스콘텐츠를 직접 제공받아 공급하는 형식으로 기사 접속 속도가 빨라졌으며, 사진이 찍힌 장소, 음성, 사진과 동영상의 줌인(Zoom-in) 효과도 함께 제공되어 시각적으로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 후 페이스북에서는 인스턴트 아티클에서 더 나아가 뉴스콘텐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어플리케이션인 ‘노티파이(Nofity)’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티파이는 이용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뉴스 출처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스마트폰의 푸시 알람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 정보, 가짜뉴스의 방관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CNN, 워싱턴포스트, 보그, 빌보드매거진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뉴스 매체 10여 개와 제휴를 맺으면서 사실상 뉴스 미디어로서 기능을 강화했다.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치 성향이나 콘텐츠 취향에 따라 뉴스 매체를 선별하여 개인이 선호하는 뉴스 출처의 콘텐츠만 구독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 노출로 인한 필터버블, 에코 체임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Sunstein[1]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에서 뉴스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필터링(filtering)’ 기술은 뉴스 소비에 있어 취향과 선택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동질적인 네트워크의 특성이 있는 소셜미디어는 정치적 관여와 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집단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2]. 퓨 리서치 데이터[3]에 의하면 전통적인 미디어 매체부터 소셜미디어 매체가 등장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치 성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4년에는 공화당원의 64%가 민주당원의 정치 성향의 중간값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것에 반하여, 2014년에는 공화당원의 92%가 오른쪽으로 더욱더 치우쳐져 있었다. 또한, 1994년에는 민주당원의 70%가 공화당원의 정치 성향의 중간값보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것에 반하여, 2014년에는 민주당원의 94%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 즉, 소셜미디어의 등장 이후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더 양극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중도층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이 뉴스콘텐츠 이용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콘텐츠 소비과정에서는 출처의 정치 성향 외에도 다른 이용자들의 기사 추천 행위, 트위터에서의 리트윗, 그리고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공유 등의 형태로 표현된다. 기존의 환경과 달리 현재의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추천이나 순위와 같은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성이 발달 된 환경이 제공된다[4]. 이러한 환경의 뉴스 선택에 있어 사회적지지(social endorsement)의 요인이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편승 효과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5]. 

      편승효과는 이용자가 선택해야 할 정보가 광범위할 때 발생하기 쉬운데, 이는 휴리스틱(heuristic) 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온라인 뉴스 상의 정보의 사회적 지지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정보 선택에 결정적인 효과가 있었다[6][7]. 특히 Messing&Westwood의 연구[8]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의 뉴스 선택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요인이 선택적 노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언급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소셜미디어상의 뉴스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에 의한 선택적 노출과 타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인들의 역할을 탐구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맥락에서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뉴스콘텐츠 선택 요인들의 상대적 효과, 요인들 간의 관련성, 뉴스 타입에 따른 차이 등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 중 이용자가 많은 페이스북 환경에서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과 타 이용자들의 사회적 지지가 뉴스 선택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이론적 논의
        
          1) 뉴스콘텐츠 소비에서의 선택적 노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뉴스 선택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콘텐츠의 출처와 다른 이용자들의 추천 행위 등의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Bakshy et al.[9]에 의하면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이념적인 관점을 접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뉴스피드에서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정보를 노출하는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에 의한 필터링이 아닌 개인의 선택이다. 즉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어떠한 콘텐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는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선택적 노출’이란 개념은 이용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불일치한 정보는 배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뉴스콘텐츠 소비 과정에서는 기존 미디어 환경에서도 정치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존재했으나 인터넷상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더 심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0]. 더구나 콘텐츠 선택권이 더 다양해진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이전보다 현격한 선택적 정보 노출과 의견의 극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11].

          선택적 노출의 현상은 인지 부조화 이론[12]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개인들이 인지 부조화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태도에 반하는 메시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인지 부조화에 의한 선택적 노출 현상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검증되어 왔다[13][14]. 1956년부터 1996년까지의 16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인지 부조화는 선택적 노출과 관련이 있고 개인들은 기존 신념과 유사한 정보를 선택하려는 동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15]. 

          Iyengar&Hahn의 연구[10]에 의하면, 온라인 뉴스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기존 정치적 신념과 일관된 정보에 대해 선택적으로 노출을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연성뉴스보다 경성뉴스콘텐츠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다른 연구에서도 이용자들이 자신의 기존 의견을 강화시키는 정보에는 노출되지만 반대되는 정보는 거부하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16]. Knobloch-Westerwick&Meng의 연구[17] 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이슈에 대하여 읽는 시간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이슈에 노출되는 시간보다 36%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Stroud[18]는 선택적 노출의 결과에 대해 NAES(National Annenberg Election Survey)를 분석하여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34개의 뉴스 제공 기관과 트위터 유저들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2]는 정파성과 세대 간의 선택(generational selectivity)은 트위터에서 다른 의견에 대한 노출의 확률을 줄임으로써 양극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 성향에 따른 뉴스콘텐츠에 대한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모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발견된 것은 아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선택적 노출의 효과의 일관성에 대하여 의문점을 제기하였으며, 선택적 노출이 의식적 동기에 의하여 명확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 유용성에 주목한 일부 연구들은 선택적 노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rt et al.[14]의 선택적 노출 효과에 대한 300여 개의 관련 논문 메타분석 결과에서는 그 경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본격적으로 소셜미디어상의 뉴스콘텐츠 소비과정에서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의 효과를 검증한 기존 연구에서는, 뉴스 출처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을 경우 보수적인 사람은 Fox news를 선호하고 진보적인 사람은 MSNBC를 선호한다고 밝혔다[8]. Hwang[19]의 연구에서는 트위터 이용자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수적 언론사와 경향신문과 한겨례 신문의 진보적 언론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과 팔로우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기사 선택 과정에서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 가설 1-1: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뉴스 출처가 제시된 조건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과 유사한 뉴스 출처의 기사를 선호할 것이다. 

          연구가설 1-2: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뉴스 출처가 제시된 조건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과 유사한 뉴스 출처의 기사에 대하여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2)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사회적 지지 (Social Endorsement)의 효과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뉴스 의제 설정의 권한은 주로 편집자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가치판단에 따라 이슈의 중요성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여러 미디어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하며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도 한다. 뉴스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언론으로부터 이용자들에게로 옮겨간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과 노티파이, 트위터의 모멘트, 스냅쳇의 디스커버리 등 하나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뉴스 매체의 기사를 접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용자들은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추천 혹은 ‘좋아요’ 등의 ‘지지(endorsement)'를 통하여 자신 혹은 타인의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를 표현하는 것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뉴스 추천 기능은 이용자들이 기사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어떤 기사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또한 이용자들이 뉴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추천의 형식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방식, 1에서 5까지의 별로 표시하는 방식, 또는 1에서 100까지의 척도로 표시하는 방식 등이 있다. 

          소셜미디어상의 사회적 지지 요소는 이용자들의 뉴스 선택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대부분 온라인상의 추천 표시가 시스템상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공간에 제공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러한 다른 이용자의 추천으로 인한 인기 뉴스콘텐츠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와의 연계를 통하여 리트윗이나 공유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이 같은 현상은 이용자들의 뉴스 선택에 있어 전통적인 매체와는 다르게 정치 엘리트나 언론인들의 파워 보다는 기사 추천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상호작용적 속성과 데이터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하여 해당 기사의 총조회 수, 특정 기간 가장 인기가 높았던 뉴스 스토리들, 혹은 이용자들의 뉴스 기사에 대한 평가 등을 게재하는 것이 수월해지면서 가속화되었다[7][8]. Knobloch-Westerwick et al.의 연구[6]에서는 기사 평균 순위의 추천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들이 통제집단에 비하여 해당 뉴스를 더 많이 선택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더 오랫동안 기사에 노출되게 하는 데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적 추천의 효과는 기존 미디어 환경에서도 검증되었는데. 뉴스 이용자는 타인에 의한 뉴스 추천 혹은 뉴스 순위와 같은 정보 효용(information utility)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선택한다는 것을 밝혔다. 예를 들면, Sundar&Nass[5]는 뉴스 이용자는 뉴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많이 선택되었다고 보이는 정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뉴스 이용자는 전통적인 뉴스 매체의 편집자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정한 뉴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다른 이용자들의 추천 역시 뉴스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선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Thorson의 연구[7]에서는 뉴스 추천 엔진(News recommendation engine)은 특정 뉴스콘텐츠에 대하여 대중의 지지(public endorsement)를 증명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소비자들이 어떤 뉴스에 노출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Yang[20]은 한국 온라인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선택을 로그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출된 기사의 절반은 ‘인기기사’의 목록을 통한 접근이었으며, ‘인기기사’의 노출 시간은 전체 노출 시간 중 58%에 달했고, 이를 통한 기사에의 노출은 더 오랫동안 읽도록 유도하였다.

          온라인상에서 수나 양적인 추천이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종의 편승효과 메커니즘이다. 편승효과의 휴리스틱 단서의 효과는 이용자들이 다른 이들에 대한 지지가 개인의 효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인한다[5]. 또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자신의 의사 결정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에 대하여 지지한다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 경향을 전제한다[8].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온라인 뉴스의 중요도 혹은 선호도에 관한 몇몇 경험적 연구의 발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6][7][8]. 특히 메싱과 웨스트우드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통한 추천의 효과가 선택적 노출의 효과보다 뉴스 선택에 있어 더 결정적인 요인임을 밝혔다[8].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상의 뉴스콘텐츠 소비에서 타 이용자들의 사회적 지지가 이용자들의 뉴스 선택에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예측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했다.

          연구가설 2-1: 사회적 지지(좋아요)가 제시되는 뉴스 콘텐츠의 조건에 노출될 때, 이용자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 콘텐츠를 선호할 것이다.

          연구가설 2-2: 사회적 지지(좋아요)가 제시되는 뉴스 콘텐츠에 노출될 때, 이용자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에 근거한 선택적 노출과 타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두 요인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그 상대적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Messing&Westwood[8]는 이용자에게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만 노출시킨 조건과 타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만을 노출시킨 조건, 그리고 두 요인을 동시에 제시한 조건을 비교하여 이용자들의 뉴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개인의 이념 성향에 따라 뉴스 기사를 선호하였지만, 사회적 지지의 조건을 함께 제시했을 때는 선택적 노출의 효과가 완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당파성에 따른 선택적 노출의 효과보다는 타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더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제공되는 온라인 혹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휴리스틱 단서로써 사회적 지지의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의 소셜미디어 내의 정치적 정보의 노출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관련 없이도 다양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사회적 추천(social recommendation) 기능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오락적 목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용자들은 사회적 추천을 참고하여 뉴스콘텐츠를 선택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자신의 취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소셜미디어상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의 효과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무작위로 정보가 노출될 경우, 보수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성향과 다른 콘텐츠에 노출될 확률이 평균 42.5%로 도출되어 선택적 노출의 영향이 유의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에서 나타나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9]. 

          Hahn et al.[2]의 연구에서는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유사한 ‘리트윗’의 사회적 지지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가 기존의 정치 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두 요소의 상대적 영향력에 관해서는 연구마다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노출될 때,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의 효과와 다른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는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상의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과 다른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가 동시에 제시될 때 뉴스 선택 과정에서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 탐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과 사회적 지지(좋아요 수)가 동시에 제시되는 뉴스콘텐츠에 노출될 때, 이용자는 어떠한 뉴스콘텐츠를 선호할 것인가?

        

      

      
        2-2 연구방법
        
          1) 실험 설계
          앞서 제시한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페이스북과 유사한 형태의 뉴스콘텐츠를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Iyengar&Hahn[10], 그리고 Messing& Westwood[8]의 연구를 토대로 설계하였다. 실험 자극물을 위해 페이스북 환경에서 뉴스 제목을 4가지로 조작하여 제작하였다: 2(정치 성향: 보수/진보) X 2(사회적 지지: 좋아요 수 높음/낮음). 이 4개의 같은 뉴스 스토리로 구성된 하나의 세트를 세 가지 조건으로 다르게 구성하고 실험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한 조건에 노출되게 하였다: ① 뉴스 출처만 제시된 조건, ② 사회적 지지(좋아요 수)만 제시된 조건 ③ 출처와 좋아요 수가 함께 제시된 조건. 실험 조작을 위한 뉴스의 주제는 실험참여자의 사전 태도가 뚜렷하지 않은 경제 뉴스를 경성뉴스로 생활 뉴스를 연성뉴스로 선정하였다. 경성뉴스와 연성뉴스의 구분은 기존 유사한 실험에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좀 더 현실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추가로 포함한 것이다. 조작된 뉴스는 실제 해당 뉴스 출처의 기사의 제목을 인용하였다. 

        

        
          2) 실험참여자와 절차
          실험은 서울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험참여자들은 강의실에서 약 20분 동안 연구자가 실험 처치를 위해 작성한 4개의 뉴스 스토리 제목에 노출된 후 사후 설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4개의 뉴스 제목을 읽고 자신이 보고 싶은 뉴스를 선택한 후, 각 뉴스에 대한 관심도, 자신의 정치 성향,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 소셜미디어 이용,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답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은 남학생 40명, 여학생 92명으로 총 132명이었으며, 세 가지 실험 조건별로 40명 이상의 피험자들이 무작위로 배정되었다(조건 ①=44명, 조건 ②=43명, 조건 ③=45명). 

          실험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1.99세로 조사되었다(SD = 1.62, Max = 26, Min = 19). 월평균 가정의 소득 수준은 평균 4.04(SD = 2.41)으로 나타났다(④ 400만원에서 499만원 이하).

        

        
          3) 실험 자극물의 조작
          실험 자극물은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이 보수 혹은 진보인 것, 타 이용자의 사회적지지, 즉 좋아요 수가 높게 혹은 낮게 조작, 제작하였다. 보수적인 성향의 뉴스 출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진보적인 성향의 뉴스 출처는 경향신문과 한겨례 신문을 이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기존의 연구[8]를 참고하여 낮은 사회적 지지는 0부터 70까지의 좋아요 숫자, 높은 사회적 지지는 100부터 40,000까지의 좋아요 숫자를 이용하였다. 실험참여자들에게는 각각 할당된 조건의 경성뉴스(정치, 경제 등)와 연성뉴스(연예, 생활 등)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연구 가설과 문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뉴스의 타입에 따라 선택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콘텐츠 형식은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 페이스북 로고를 표시하였으며, 인터페이스는 실제 페이스북 환경과 유사하게 조작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4개의 뉴스 스토리에 노출되었고, 실험 자극물은 무작위로 나뉜 세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각각 다른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① 뉴스 출처만 표시된 조건 (보수적 뉴스 출처가 2개 + 진보적 뉴스 출처 2개), ② 사회적 지지 조건 (좋아요 수가 높은 뉴스 2개 + 낮은 뉴스 2개), ③ 정치 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함께 표시된 조건 (보수적 출처/사회적지지 높은, 보수적 출처/사회적지지 낮은, 진보적 출처/사회적지지 높은, 진보적 출처/사회적지지 낮은 스토리 각 1개씩) (그림 1-3 참고).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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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al Condi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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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인의 측정
          (1) 뉴스 기사의 선택 및 관심도

          참가자들이 노출된 네 가지 뉴스 제목 중 어떤 것을 읽고 싶어 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께서는 앞서 보신 기사 중 어떤 것을 읽고 싶습니까?”의 항목을 질문하여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기사의 선택에 대한 코딩은 참가자가 선택한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보수적 출처로 ‘1’로 묶고, 경향신문과 한겨례 신문을 ‘2’의 진보적 출처로 묶어 각각 경성뉴스와 연성뉴스를 나누어 코딩하였다. 경성뉴스에서 보수적 출처의 기사를 선택한 참가자 27.7%. 진보적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는 72.3%로 나타났다. 연성뉴스에서 보수적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 47.5%, 진보적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는 52.5%로 나타났다. 

           또한 ‘좋아요’로 대표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는 수치가 낮은 두 개의 기사를 ‘1’로 묶고, 수치가 높은 두 개의 기사를 ‘2’로 묶어서 각각 경성뉴스와 연성뉴스를 나누어 코딩하였다. 경성뉴스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 기사를 선택한 참가자 54.5%, 사회적 지지가 높은 기사를 선택한 참가자는 45.5%로 나타났다. 연성뉴스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 기사를 선택한 참가자 30.7%,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 기사를 선택한 참가자는 69.3%로 나타났다. 

          네 가지 뉴스에 각각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께서는 다음의 기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갔습니까?”, “귀하께서는 다음의 기사에 어느 정도 주목하였습니까?”의 두 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리커트 10점 척도(1=‘매우 관심 없음’, 10=‘매우 관심 있음’)로 측정하였다. 관심도의 측정 중 보수적 성향의 뉴스 출처에 대한 관심도, 진보적 성향의 뉴스 출처에 대한 관여심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성뉴스의 네 가지의 기사에서 보수적 성향의 뉴스 출처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M=5.02, SD=1.64, Cronbach's alpha=.88), 진보적 성향의 뉴스 출처인 경향신문과 한겨례 신문(M=5.58, SD=1.59, Cronbach's alpha=.76)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연성뉴스의 네 가지의 기사에서 보수적 성향의 뉴스 출처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M=5.72, SD=1.31, Cronbach's alpha=.61), 진보적 성향의 뉴스 출처인 경향신문과 한겨례 신문(M=5.61, SD=1.58, Cronbach's alpha=.74)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또한, 관심도의 측정 중 사회적 지지가 낮은 기사에 대한 관여도와 사회적 지지가 높은 기사에 대한 관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성뉴스의 네 가지의 기사에서 사회적 지지의 숫자가 낮은 두 기사(M=5.51, SD=1.53, Cronbach's alpha=.81)와 높은 두 기사(M=5.18, SD=1.71, Cronbach's alpha=.76)의 평균 관심도를 이용하였다. 연성뉴스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기사에서 사회적 지지의 숫자가 낮은 두 기사(M=5.36, SD=1.54, Cronbach's alpha=.79)와 높은 두 기사(M=6.12, SD=1.66, Cronbach's alpha=.70)의 평균 관심도를 이용하였다. 

          (2) 개인의 정치 성향

          개인의 정치 성향 측정 문항은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리커트 10점 척도(1 = ‘매우 강한 보수’, 10 = ‘매우 강한 진보’)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개인의 평균적인 정치적 이념 성향에 대하여 경제적 이슈에 대한 성향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성향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M=5.63, SD=1.75, Cronbach's alpha=.86).

          개인의 정치 성향을 또 다른 방식으로도 측정하였는데(노정규 & 민영, 2012), 보수집단에 대한 호감도와 진보집단에 대한 호감도에 관해 각각 다섯 문항씩 리커트 10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10=‘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집단에 대한 호감도의 측정은 “귀하께서 느끼시는 보수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귀하께서는 다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면 본인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처럼 느껴지십니까,” “귀하께서는 보수적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본인을 보통 그들보다는 우리라고 표현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많은 측면에서 보수주의자의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인의 성공은 귀하의 성공과도 같습니까?”의 문항을 측정하였다(M=3.76, SD=1.94, Cronbach's alpha=.91). 진보집단에 대한 호감도의 측정도 유사하게 질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M=4.12, SD=1.58, Cronbach's alpha=.82). 

        

      

      
        2-3 연구결과
        
          1) 실험 처치 효과 확인
          연구 가설과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전에 실험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 처치물을 읽은 참가자에게 ‘귀하께서 보신 Facebook의 뉴스 기사에서 기사별로 다른 요소는 무엇입니까’라는 항목을 질문했다(① 신문사, ② ‘좋아요’, ③ 신문사, ‘좋아요’). 뉴스 출처만 제시된 첫 번째 그룹 전체 44명 중 93.2%가 ① 신문사로, 사회적 지지 수치만 제시된 두 번째 그룹 전체 43명 중 93%가 ② ‘좋아요’로, 두 가지 다 제시된 마지막 그룹 전체 45명 중 94.5%가 ③ 신문사, ‘좋아요’로 답하여 조건 처치는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인식은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인 경향신문과 한겨례 신문에 대하여 리커트 10점 척도(1=‘매우 강한 보수’, 10=‘매우 강한 진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귀하께서는 조선일보의 정치 성향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하여 평균은 3.52, 표준편차는 1.96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평균 4.31, 표준편차 1.96으로 나타났고, 경향신문은 평균 6.31, 표준편차는 1.80, 마지막으로 한겨례 신문은 평균 7.01, 표준편차 1.92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비교적 보수적 성향의 뉴스 출처로, 경향신문과 한겨례 신문은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뉴스 출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 처치는 성공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정치 성향에 따른 뉴스 출처에 대한 선택적 노출 효과
          연구 가설 1-1,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뉴스 출처가 제시된 조건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과 유사한 뉴스 출처의 기사를 선호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4가지 뉴스 중 참가자가 읽어보고 싶다고 답한 스토리의 출처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에 따라 두 그룹으로 코딩하고 그룹 간 참가자 개인의 정치 성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고 추가로 효과의 크기(Cohen's d)를 측정하였으며 검증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political ideology and their news Source selection 
            
            

          

          
            
              
                	news Type
                	news source selection
                	individuals’ political ideology
(High=Liberal)
                	t value
                	df
                	p
value
              

            
            
              	hard news
              	conservative
              	4.54
              	-2.06
              	42
              	.045
            

            
              	liberal
              	5.69
            

            
              	soft news
              	conservative
              	5.52
              	.64
              	42
              	.526
            

            
              	liberal
              	5.18
            

          

          

          실험결과 경성뉴스에서 뉴스 출처 정치 성향의 조건에 노출됨에 있어서 보수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의 정치 성향 평균은 4.54로 다소 보수적이고, 표준편차는 2.16이었다. 진보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피험자의 정치 성향의 평균은 5.69로 다소 진보적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47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의 정치 성향 차이인 -1.1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2.06, 자유도는 42, 유의확률은 0.045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ohen's d = 0.63).

          연성뉴스에서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의 조건에 노출됨에 있어서 보수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피험자의 정치 성향의 평균은 5.52이었고 표준편차는 1.82이었다. 진보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피험자의 정치 성향의 평균은 5.18이었고 표준편차는 1.72이었다. 이 두 집단 간의 정치 성향의 차이인 0.3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0.64, 자유도는 42, 유의확률은 0.526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보수적 정치 성향과 진보적 정치 성향에 따라 뉴스 선택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인을 보수집단에 대한 호감과 진보집단에 대한 호감으로 각각 t-test를 실시하였고 검증한 내용은 다음 <표 2>와 <표 3>과 같다.

          
            Table 2.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support for conservative groups and their news source selection 
            
            

          

          
            
              
                	news type
                	news source selection
                	individuals’ support for conservative groups
                	t value
                	df
                	p
value
              

            
            
              	hard news
              	conservative
              	5.09
              	2.06
              	42
              	.046
            

            
              	liberal
              	3.79
            

            
              	soft news
              	conservative
              	4.73
              	1.90
              	42
              	.064
            

            
              	liberal
              	3.63
            

          

          

          
            Table 3.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support for liberal groups and their news source selection 
            
            

          

          
            
              
                	news type
                	news source selection
                	individuals’ support for liberal groups
                	t value
                	df
                	p
value
              

            
            
              	hard news
              	conservative
              	4.05
              	-.43
              	42
              	.668
            

            
              	liberal
              	4.29
            

            
              	soft news
              	conservative
              	4.02
              	-.78
              	42
              	.439
            

            
              	liberal
              	4.42
            

          

          

          먼저 앞의 <표 2>를 보면, 보수적 집단에 대한 호감도와 뉴스 선택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경성뉴스에서, 보수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의 보수적 정치 성향의 평균은 5.09, 표준편차는 2.37로 나타났다. 진보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의 보수적 정치 성향의 평균은 3.79, 표준편차는 1.68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의 보수적 정치 성향의 차이인 1.3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2.06, 자유도는 42, 유의확률은 0.046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ohen's d = 0.63). 

          연성뉴스에서 보수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피험자의 보수적 정치 성향의 평균은 4.73, 표준편차는 2.04로 나타났다. 진보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피험자의 보수적 정치 성향의 평균은 3.63, 표준편차는 1.79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의 보수적 정치 성향의 차이인 1.1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1.90, 자유도는 42, 유의확률은 0.064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보적 집단에 대한 호감도와 뉴스 선택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경성뉴스에서, 보수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의 진보적 정치 성향의 평균은 4.05, 표준편차는 2.07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피험자의 진보적 정치 성향의 평균은 4.29, 표준편차는 1.54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의 진보적 정치 성향의 차이인 -0.2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0.43, 자유도는 42, 유의확률은 0.668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성뉴스에서, 보수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의 진보적 정치 성향의 평균은 4.02, 표준편차는 1.74로 나타났다. 진보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피험자의 진보적 정치 성향의 평균은 4.42, 표준편차는 1.66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 두 집단 간의 진보적 정치 성향의 차이인 -0.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0.78, 자유도는 42, 유의확률은 0.43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뉴스 출처의 정치적 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에 노출될 때, 참가자는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뉴스 기사를 선택하여 연구 가설 1-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특히 경성뉴스의 선택에서, 보수적 성향이 있는 개인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뉴스 기사를 선택했지만, 진보적 성향이 있는 피험자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른 뉴스 기사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성뉴스에서는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하여 참가자 개인의 정치 성향 변수와 보수적 출처의 뉴스, 진보적 출처의 뉴스 각각에 관한 관심도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경성뉴스와 연성뉴스를 나누어 분석을 하였는데, 먼저 개인의 정치 성향은 모든 출처의 뉴스에 관한 관심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보수적 경성 뉴스(r=.03, p=.774), 보수적 연성 뉴스(r=-.12, p=.226), 진보적 경성 뉴스(r=.04, p=.666), 진보적 연성 뉴스(r=.12, p=.253). 따라서 연구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3) 사회적 지지의 효과
          연구 가설 2-1, “사회적 지지(좋아요)가 제시되는 뉴스콘텐츠의 조건에 노출될 때, 이용자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콘텐츠를 선호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성뉴스와 연성뉴스 각각 사회적 지지 조건에 노출된 집단의 일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일 표본 t-test의 검정 값은 1.5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의 선택 값인 1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의 선택 값인 2의 평균으로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가정했다. 추가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효과의 크기(Cohen's d)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경성뉴스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를 선택한 참가자는 26명,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는 17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뉴스콘텐츠의 사회적 지지 조건의 선택 값 평균은 1.40(두 조건의 중앙값 1.5)이고,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높은 것을 선택한 사람보다 많았으며 그 차이는 9명이었다. 참가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선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1.39, 자유도는 42, 유의확률은 0.173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성뉴스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를 선택한 참가자는 13명,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를 선택한 참가자는 3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뉴스콘텐츠의 사회적 지지 선택 값의 평균은 1.70이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낮은 것을 선택한 사람보다 많았으며 그 차이는 17명이었다. 참가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선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2.79, 자유도는 42, 유의확률은 0.008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ohen's d = 0.86).

          연구 가설 2-2, “사회적 지지(좋아요)가 제시되는 뉴스콘텐츠에 노출될 때, 이용자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와 높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의 평균을 비교하는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검증한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Table 4.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likes and individuals’ involvement with the news story 
            
            

          

          
            
              
                	news type
                	# of likes (low)
                	# of likes (high)
                	df
                	t value
                	p value
              

              
                	involvement with the news
              

              
                	mean
                	SD
                	mean
                	SD
              

            
            
              	hard news
              	5.51
              	1.53
              	5.18
              	1.71
              	87
              	1.59
              	.115
            

            
              	soft news
              	5.36
              	1.54
              	6.13
              	1.66
              	87
              	-3.22
              	.002
            

          

          

          실험결과 경성뉴스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의 평균은 5.51, 표준편차는 1.53이었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의 평균은 5.18, 표준편차는 1.71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 값은 1.59, 자유도는 87, 유의확률은 0.115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성뉴스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의 평균은 5.36, 표준편차는 1.54이었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의 평균은 6.13, 표준편차는 1.66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3.22, 자유도는 87, 유의확률은 0.002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검출되었다. 

          즉, ‘좋아요’로 대표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기사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기사에 대한 관여도보다 높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 2-2역시 연구 가설 2-1과 같은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경성뉴스에서는 뉴스콘텐츠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의 정도에 따른 뉴스 관여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연성뉴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게 나타난 뉴스가 낮은 뉴스보다 관여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4) 정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상대적 효과
          연구 문제 1,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과 사회적 지지(좋아요)가 동시에 제시되는 뉴스콘텐츠에 노출될 때, 이용자는 어떠한 뉴스콘텐츠를 선호할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항목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의 정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선택에 대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일 표본 t-test는 앞선 검증과 마찬가지로 검정 값은 1.5이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의 선택 값인 1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의 선택 값인 2의 평균으로 사회적 지지가 높고 낮음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추가로 효과의 크기(cohen's d)를 측정하였다.

          정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건이 동시에 제시된 조건 중 경성뉴스에 노출된 집단을 살펴보았고, 우선 정치 성향 변인에서 보수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의 정치 성향의 평균은 4.25, 표준편차는 1.66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의 정치 성향의 평균은 6.15, 표준편차는 1.42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의 정치 성향의 차이인 -1.9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3.81, 자유도는 43, 유의확률은 0.000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ohen's d = 1.23).

          다음으로 정치 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동시에 제시된 집단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를 선택한 사람은 22명,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를 선택한 사람은 23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뉴스의 사회적 지지 평균은 1.51, 표준편차는 0.51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낮은 것을 선택한 사람보다 많았으며 그 차이는 1명이었다. 참가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선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0.147, 자유도는 44, 유의확률은 0.883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건이 동시에 제시된 조건 중 연성뉴스에 노출된 집단을 살펴보았다. 우선 정치 성향의 변인에서, 보수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의 정치 성향의 평균은 5.37, 표준편차는 1.67로 나타났다. 진보적 뉴스 출처를 선택한 참가자의 정치 성향의 평균은 5.85, 표준편차는 1.71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의 정치 성향의 차이인 -0.48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 값은 -0.93, 자유도는 43, 유의확률은 0.356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성뉴스에서 사회적 지지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를 선택한 사람은 14명,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를 선택한 사람은 31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뉴스의 사회적 지지 평균은 1.69, 표준편차는 0.47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낮은 것을 선택한 사람보다 많았으며 그 차이는 17명이었다. 참가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선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2.71, 자유도는 44, 유의확률은 0.010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ohen's d = 0.82). 

          추가로 정치 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동시에 제시된 조건에서,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의 차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뉴스 관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이는 <표 5>와 같다. 우선 경성뉴스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의 평균은 5.44, 표준편차는 1.48이었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의 평균은 5.58, 표준편차는 1.55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른 뉴스 관심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0.42, 자유도는 44, 유의확률은 0.680으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likes and individuals’ interest with the news story 
            
            

          

          
            
              
                	news type
                	# of likes (low)
                	# of likes (high)
                	df
                	t value
                	p value
              

              
                	interest in the news
              

              
                	mean
                	SD
                	mean
                	SD
              

            
            
              	hard news
              	5.44
              	1.48
              	5.58
              	1.55
              	44
              	-.42
              	.680
            

            
              	soft news
              	5.53
              	1.28
              	6.73
              	1.30
              	44
              	-4.06
              	.000
            

          

          

          연성뉴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뉴스에 대한 관여도의 평균은 5.53, 표준편차는 1.28이었고,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에 대한 관심도의 평균은 6.73, 표준편차는 1.30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른 뉴스 관심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t값은 -4.06, 자유도는 44, 유의확률은 0.000으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연구 문제 1의 결과 뉴스출처의 정치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뉴스 기사에 동시에 제시될 때, 경성뉴스에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연성뉴스에서는 ‘좋아요’로 대표되는 사회적 지지의 높고 낮음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Ⅲ. 결론
      실험결과 종합적으로 정치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뉴스의 타입에 따라 그 효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경성뉴스에서는 정치적 선택적 노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연성뉴스에서는 페이스북 좋아요 수로 제시된 사회적 지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의 효과는 뉴스 선택 과정에서는 나타났지만 내용에 대한 관심도 변인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뉴스 선택과 관심도 변인 모두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뉴스출처의 정치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함께 제시되는 연구 문제 1의 결과, 다른 조건에서와 유사하게 경성뉴스와 연성뉴스에서의 효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경성뉴스에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함께 제시됐을 때, 피험자는 개인의 정치성향과 선호하는 뉴스 기사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성뉴스에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함께 제시된 경우, 이용자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뉴스를 더 선호하였지만,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른 뉴스 선택의 효과는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 경제 이슈와 같이 사회적인 중요성이 높은 경성뉴스에서는 개인의 정치성향이 선택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엔터테인먼트, 생활 이슈와 같이 인간적인 흥미 위주의 이슈를 다루는 연성뉴스에서는 타 이용자의 ‘좋아요’ 수 등 사회적 지지가 영향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뉴스 타입에 따른 이러한 다른 패턴은 경성뉴스에서는 중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체계적 정보 처리를 하지만, 연성뉴스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 정도가 결정적 휴리스틱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미래의 뉴스 소비 패턴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일수록 선택적 노출로 인한 의견 양극화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른 선택적 노출 효과[12][16]와 온라인에서의 추천 시스템 혹은 소셜미디어에서의 ‘좋아요’와 같은 사회적 지지의 효과[7]에 관해 분석한 연구들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발견해 이론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며 뉴스 타입에 따라 각각의 효과가 조절되는 현상을 발견하여 이론적 정교화에 기여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선택적 노출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우려했던 연구들[1][2][10][11]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러한 현상이 경성뉴스 선택 과정에 국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성뉴스의 경우는 역시 의견 양극화 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흥미 위주로 소비되는 과정이 더 큰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를 통해, 경성뉴스의 경우 최근 SNS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개념인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 트렌드가 더욱 강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연성뉴스는 내용의 중요성과 관련 없이 인기 영합 콘텐츠의 폭증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용자가 인터랙션이 가능한 환경에서 직접 실험하지 않은 점이다. 페이스북 뉴스에서의 기사 선택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목적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의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실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온라인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의 시각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매체의 뉴스 환경과는 달리 사진의 시각적인 요소가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를 통한 뉴스 선택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뉴스 출처의 정치 성향, 타 이용자의 사회적 지지뿐 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인 요소의 변인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한국 내에서의 여론형성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또한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기존에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많았던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선택적 노출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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